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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참고자료     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. 2. 22.(화)

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 장 김정연 (044-202-8870)

<총괄>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아 (044-202-8872)

고용노동부,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 질병 재해

추가 확인, 동일 물질 취급 사업장 조사 착수

□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㈜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, 유사 

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

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.

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2일 직업병 경보(KOSHA-Alert)를 발령

하여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

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.

 □ 한편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㈜대흥알앤티*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

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

확인,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

통해 추가로 확인됐다.

    * 자동차부품제조업종, 근로자 수 763명

 ㅇ 이에,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, 안전보건공단 

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,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

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.

 ㅇ 22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

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,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

｢산업안전보건법｣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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